
 
 

 

JARA가 운용 설명회 

「융합」을 최중요 테마

로 

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 네트워크 운

영 회사인 SPN과 에코라인이 4월1일에 합

병하여 발족한 JARA(기타지마 소쇼 사장, 

도쿄도 주오구)는 19일 도쿄 도내의 철강

회관에서 SPN・에코라인 각 그룹의 회원・

가맹점을 초대하여  신회사의 운영 설명회

를 개최했다. 당분간 새로운 체제에서 두 

그룹은 종래대로 존속하며 유통 시스템도 

서로 다른 방식을 유지하되 ｢융합｣이라는 

테마로 조직을 구성하여 합병 효과를 조기

에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  

이 설명회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기타

지마 사장은 “올해 1 월에 합병을 발표했

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해 왔기에 짧은 

기 간 에 

이 러 한 

자 리 를 

마 련 할 

수  있 게 

되 어  대

단 히  기

쁘다. 이 

모 든  것

이  전 적

으 로  여

러분들이 

도와주신 

덕택이며 

감 사 히 

생 각 한

다.”고 말했다.  

새로운 회사의 조직 체제는 사장의 직

속 부문인 ‘사업 운영 그룹’산하에 ‘제

1 영업’‘제 2 영업’‘운영 관리’‘시

스템 개발’‘시스템 판매’의 5 개 그룹

을 설치함과 더불어 사장 직속 부문으로 

‘총무・경리・법

무  그룹’을  둔

다. 

제1영업 그룹

(곤노 마코도(紺

野真 )그룹장)은 

연수 사업, 차량 

입고 유도 사업, 

소재 판매 사업, 

RECO 사업을, 제 

2 영업 그룹 (후

지츠카 사토시(藤

塚哲 )그룹장)은 

리빌트 판매, RDS (리파트 다이렉트 시스

템) 대응, 오키나와 사업, 홍보를, 운영 

관리 그룹(핫토리 다이스케(服部大輔)그

룹장)은 회원 및 가맹점의 영업 지원, 

BEST 리사이클얼라이언스 사무국-을 각각 

담당한다. 운영 관리 그룹은 구 SPN, 구 

에코라인 두 그룹의 영업 지원을 실시한

다. 

 당분간 운영면에서는 두 사업자 그룹을 

유지하며, 이용하는 시스템도 구SPN 회원

은 슈퍼 라인 시스템을, 구 에코라인 가맹

점은 ATRS라는 다른 방식을 유지한다. 문

의 및 상담 창구도 구 SPN 회원은 도쿄본

사로, 구 에코라인 가맹점은 나고야지사로 

하며 합병에 따른 마찰이나 혼란을 최대한 

피할 방침이다.  

새로운 체제에 있어 지구 블록은 ‘홋

카이도・도호쿠’ ‘관동’ ‘주부・간사

이’ ‘주고쿠・시고쿠 ・규슈’-  4 블록 

체제로 각각 45 거점,  56 거점, 36 거점, 

45 거점으로 구성한다. 

（일간 자동차신문 14.4.24）  



 일본손해보험협회 (손보협, 니노미야 

마사야(二宮雅也)회장)는 재활용 부품에 

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재활용 부품의 

이용 실태 파악 및 활용 촉진이 그 목적. 

재활용 부품 사용자의 80 % 가까이가 보험

을 사용하지 않는‘자비 수리’를 선택했

으며 그 외에 약 60 %의 사용자가 수리 업

체의 소개를 계기로 재활용 부품을 사용했

다. 재활용 부품 사용을 앞으로 희망하는 

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부품

의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

다.  

이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 지난해 10 

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로 일반 사용

자를 대상으로 실시. 인터넷과 엽서로 실

시되어 1 만 477 명이 응답했다. 재활용 

부품 활용 추진 캠패인에서 실시한 설문조

사는 이번으로 3번째이다. 

친환경･수리비가 저렴  

재활용 부품에 대한 인식은‘친환경’

이 62.4 %, ‘수리비가 저렴하다’가 21.1 

%로 약 82 %가 재활용 부품에 대해 긍정적

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한편, 재활용 부품 사용에 대한 경험자는 

20 % 정도에 머물고 있다.  

재활용 부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

‘수리 업체 소개’가 58.5 %로 가장 높아 

작년 대비 5 % 이상 증가했다.‘사용자 본

인 의사’는 23.4 %로 ‘가족･친구 권유’

는 8.8 %로 나타났다. 

 ‘5 년 이상 ~ 9 년 미만’ 차량이 최다  

수리한 차량등록년수는 ‘5 년 이상 ~ 

9 년 미만’이 44.1 % 로 가장 많았고, 

‘ 3 년 이상 ~ 5 년 미만’이 24.7 %, 

‘ 9 년 이상’이 19.4 %로 등록년수가  9 

년 이상인 차량은 20 % 정도에 머물고 있

다. 

 ‘외장･내장 부품’이  3 분 의 2 

 수리에 사용한 재활용 부품으로 가장 많

았던 것은 ‘외장・내장 부품 (범퍼・문 

등) ’이 66.3 %이고 ‘전장 부품 (자동차

용 에어컨・배터리 등)’은 23.1 %이며 

‘엔진 부품’은 14.9 %였다. 사용 후 소

감이 “만족” 이라는 응답자는97.1 %로 

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. 

재활용 부품의 사용 후 소감에 “만

족”이라는 응답자는 그 이유에‘가격 (수

리비)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

약 87 % 이다. ‘불만’의 이유는 ‘ 품

질・안전성’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중 

60 % 가까이가 이유로 꼽고 있다. 

차를 수리 할 때 “자동차 보험을 사용 

하지 않았다”고 응답한 것은 78.0 %로 재

활용 부품은 자비 수리에 의한 경우가 많

다는 결과가 나타났다. 

기회가 있으면“이용한다”90 % 넘다 

 재활용 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이유로

는 ‘재활용 부품의 존재를 몰랐다’가 

29.3 %, ‘수리 업체와 보험 회사로부터 

소개 받지 못했다.’가 16.5 %를 차지하는 

반면, ‘재활용 부품에 불안･불만이 있었

다.’가 3.4 %인 점에서 재활용 부품의 잠

재적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.  

또 응답자 전원에게 “앞으로 재활용 

부품을 사용하겠는가?”를 물은 결과, 

“조건에 따라 이용한다”를 포함하여 약 

92 %가 “이용한다”고 응답했다. 

（보험매일신문 14.4.2） 

NPO법인 전일본 자동차 재활

용 사업 연합 협찬・후원 이

벤트에 대해 

 
2014 NEW 환경전 (N-EXPO 2014 TOKYO)에 

협찬 

테 마 : 환경 비즈니스의 전개 

목 적 :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

되는 시대로 접어들어 환경과의 공생을 무

시해서는 기업의 존속조차 위험해 질 수 

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또한 지속 가능

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 오염 문

제 및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은 결코 피

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.  

이러한 상황하에 각종 과제에 대처하기 

위한 다양한 환경 기술・서비스를 한자리

에 전시하여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환경 보

전에 위한 계몽을 실시함과 더불어 국민 

생활의 안정과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을 

목적으로 합니다. 

모임 기간 :  2014년 5월 27일 (화) ~ 30

일(금) 4일간 

개최 시간 :  오전 10시 ~ 오후 5시 ※ 마

지막 날은 오후 4시까지 

장     소 :  도쿄 빅사이트 동쪽 전시장, 

야외 회장도쿄도 고토구 아리아케 3쵸메 

10번지 1호 

입  장 료 :   1,000 엔 (세금 포함) 

 

피지공화국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 파티 

후원 

개  요 :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 재활용 

사업 연합의 모리야 다카유키(守屋隆之) 

부이사장이 명예 총영사를 맡고 있는 피지

공화국(태평양 도서 국가에 있어 중심적인 

역활을 하는 인구 약 84만명의 섬나라)의 

비지니스 세미너 및 교류 파티를 개최합니

다. 

본 세미나에서는 피지공화국 이시켈리 

마타이토가 주일 전권 대사의 인사 말씀과 

무역・투자 및 관광 사업에 관한 강연이 

있습니다. 세계적인 리조트지로도 유명한 

피지의 해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소개 

등 참고 하실 내용이 많습니다. 

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는 구체적인 비

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교류 파티도 예정하

고 있습니다. 

개최일 :  2014 년 5월 15일 (목) 17:00 ~ 

20:30 

장  소 :  호텔 메트로폴리탄 야마가타 야

마가타시 가스미마치 1초메 1번 1호 

연락처 :  사무국  다비노레시피 (가와바

타 ) TEL:022 - 304 – 5565(일본어 대응) 

사용자 중 80% 가까이 ‘자비수리’를 선택손보협회가 재활용 부품 설문조사 





 


